
김경욱 차관, “29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참석”
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민간 주도 아이디어 적극 제시 당부

□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9일(화)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

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*에 참석하여 

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* (주최)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, (주관) 한국교통연구원

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은 지난 6월 민간이 주도하여 창립한

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오영식 전 철도공사 사장과 김세호 전 국토

교통부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학계, 법조계, 언론, 관련 업계를 

망라하는 전문가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.

□ 김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

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마련해 온 공동체 구상을 참여 대상국의 

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설명했고, 그 결과 러시아, 몽골, 중국 

정부가 공동체에 적극적 참여의향을 밝혔다”면서,

ㅇ “앞으로 정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는 등 

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공동체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

계획”이라 말했다.

□ 아울러, 김 차관은 “국제관계 등 여건이 성숙될 때 동아시아철도

공동체가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며,

ㅇ “민간에서 먼저 공동체 구상의 실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

형성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면, 보다 신속하게 공동체 

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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